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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의 추억 ～「생애 현역 응원센터」의 간판을 쓰면서】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오카야마시는 오늘, 어르신들이 봉사 활동 등의 지역 활동을 통해

보람있는 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상담 창구인 「평생 현역 응원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이 센터의 간판을 제가 썼습니다만 간판을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금까지 7,8 회 썼습니다만, 변변치 않은 실력에 늘 부끄럽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몇 년간 서예를 배웠으며, 고등학교

때도 선택 과목도 서예. 서예와의 인연은 나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고등학교 시절 서예 수업은 친구와 둘이서 과제를 무시하고 스모 

「순위표」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발견돼 복도에 서서 

벌을 받던 것이 가장 큰 추억. 그리고 제 고등학교 당시 서예를

선택과목으로 하는 학생은 적고, 이변이 없는 한 4나 5를 받는데 저는 전 

과목 중 유일하게 3을 받았습니다. 간판이 잘 안 써지는 것도 그때의

충격이 남아서 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가 간판을 쓴 「평생 현역 응원 센터」는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의 활약 장소는 물론, 건강 수명으로 이어질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오카야마시의 평생 현역 사회의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센터의 주소는 오카야마시 키타구 다이쿠 2쵸메 4-25 (히마와리

복지 회관 내) 전화번호는 086-222-8619입니다. 

또한, 저와 함께 「순위표」를 만들다 복도에서 벌을 받았던 또 다른

친구는 오카야마의 농업계의 중진으로 지금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